
바이오에탄올, 미국․브라질 공동개발
보잉-엠브라에르 연구센터 설립 … 사탕수수가 옥수수보다 30% 저렴

미국과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기업인 보잉(Boeing)과 엠브라에르가 바이오에탄올(Bio Ethanol) 공동개발을

추진한다.

보잉과 엠브라에르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캄포스 지역에 바이오에탄올 공동개발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

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연구센터에서는 농산물을 이용해 친환경 항공연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.

미국과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수출국으로 미국은 옥수수,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원료

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미국이 많으나 수출량은 브라질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브라질은 1920년대부터 사탕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탕수수는 옥수수보다 재배면적 대비

생산비용이 30%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자동차 분야에서는 석유와 바이오에탄올을 혼합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(Flex) 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

며 브라질에서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약 90%가 플렉스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사용으로 1974-2004년 30년 동안 최소 6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는 평

가를 받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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